
티토에게 보낸 서간 

 

1. 책의 이름 

 사목서간으로 분류하며 티토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나오지만, 3장 

안에 교회의 사목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

있다. 

 

2. 저자 및 저술 연대 

 티모테오서간과 마찬가지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 

저술되었으며 기원후 100년경으로 보고 있다. 

 

3. 구조 

 1.1-16 : 크레타 섬에서 티토가 할 일 

 2,1-3,11 : 건전한 교훈 

 3,12-15 : 개인적 권고 

 

4. 내용 

 

 이 서간은 세 장에 불과한 짧은 분량이다. 하지만 사목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

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,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, 이단자에 대해 취해야 

할 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. 그만큼 오늘날 

사제와 교회 지도자들이 명심하고 묵상해야 할 내용이 많다. 그럼 그 내용 

속으로 들어가 보자. 

 “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. 또한 거만하지 

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

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,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, 

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,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

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” (티토 1,7-9) 

 이 서간은 이어 모든 가르침을 ‘ 이웃을 위한 태도’ 로 결론 맺고 있다. 

이웃을 위한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‘ 선행’ 이다.(티토3,8)(티토 

3,9-10) 

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과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

 이 편지에서 저자는 디도에게 감독과 장로들을 임명하여 교회 공동체의 

질서를 확립할 것과 이단설을 거슬러 싸우고 교회 내 각계각층의 신자들을 

잘 보살피라고 권고한다.  

 디도서는 그 내용과 배경이 디모테오 1서와 매우 비슷하다. 즉 이 두 

서간에서 발신인이 수신인들에게 사목자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

사목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책임에 대해서 힘 있게 말한다. 특히 

2,11-14절과 3,4-7절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교적 진리를 가장 깊이 있게 

드러내고 있다.  

  


